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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0. 29.(목)

동포와 함께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동포정책 전문가 키운다

 - 10월 29일 개설… 온라인 참여 가능한 「동포정책 전문가 과정」 운영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에서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재외동포정책의 

이해와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케이디엔(KDN)의 후원

으로 마련되었으며, 10월 29일(목)부터 11월 19일(목)까지 총 4차(10강좌)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동포정책 전문가 과정」 강좌 및 강사 】

강좌 강좌 제목 / 강사

1강 재외동포 이주사 및 동포 정책의 역사적 변천 / 윤인진 교수

2강 동포 체류 자격과 법적 지위의 이해 / 차규근 국회의원

3강 미·중 패권경쟁 속 국제질서의 변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 최재덕 교수

4강 국가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동포 정착 정책과 제도적 과제 / 이진영 교수

5강 동포 체류 지원센터의 역할과 거버넌스 구축 / 이규홍 교수

6강 한민족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동포 정책 / 조항록 교수

7강 글로벌 재외동포 성공 사례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할 / 손치근 박사

8강 고려인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과 현장 정착의 실제 / 정막래 교수

9강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와 차세대 동포의 역할 / 박종범 회장

10강 동포 밀집 지역의 현장 실태와 언론·민간 차원의 공존 과제 / 김용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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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망과 동포 정책의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민자 300만 시대에 동포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포정책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동포정책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가올 귀환동포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유관

기관 및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재외동포정책의 이해와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가 과정’ 포스터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2-2110-4490)

동포체류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원 (02-211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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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포스터] 재외동포정책의 이해와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가 과정


